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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통의 세부명칭 ⓒ 박호석, 1999

1. 다양한 명칭과 관련 용어

  
 지방에 따라 매통(전남 보성)을 나무매(경기 덕적), 매(충남 당진), 목매, 통매, 목마라고 부른

다. 고서에서는 매(『해동농서』), 나무매(『물보』, 『사류박해』)라 했고, 한문으로는 목마(木磨, 『증보

산림경제』,『해동농서』)․ 롱(礱, 『물보』)라 썼다. 

또한, 매통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① 매갈이 : 벼를 매통에 갈아서 매조미쌀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다. 

② 매갈이 간 : 매갈이를 하는 곳, 즉 장소를 말한다.

③ 매갈이 꾼 : 매갈이는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매조이(다) : 매통의 닳은 요철면을 징으로 쪼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⑤ 매죄료장수 : 매조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구조 및 형태

 
매통은 두 짝의 통나무 사이에 벼를 넣고 윗짝에 연결된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비벼서 요철면

에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벼의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구조는 지름이 50~80㎝ 되

는 둘레가 같은 통나무 두 짝이 맷돌처럼 사용된다. 위에 올려진 통나무는 ‘윗짝’이고, 아래에 

받치고 있는 통나무는 ‘아래짝’이라 부른다. 윗짝에 달려 있는 손잡이는 ‘맨손’이라 불린다. 또

한, 아래짝에 연결되어 윗짝과 고정하는 기둥을 ‘고줏대’라 일컫는다. 

 매통은 맷돌과 달리 아래짝과 위짝이 접하는 부분은 요철면을 만들어 마찰력을 크게 했다. 위

짝의 아래와 위를 움푹 하게 들어가게 하고 그 가운데에 지름이 5~7㎝ 되게 구멍을 냈다. 아래

짝의 윗면이 위짝에 맞도록 볼록하게 깎고 가운데는 작은 돌개 기둥을 박아 위짝에 끼웠다. 사



그림 3. 매통질 하는 그림 (ⓒ大和耕作絵抄)그림 2. 조선후기 경직도 (ⓒ국립민속박물관)

용방법은 위짝에 벼를 넣고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손잡이를 밀고 당기기를 좌․우로 반복하면 벼

가 돌개 기둥과 구멍의 틈새로 빠져나가 요철면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옆구리로 왕겨와 함께 매

조미쌀1)이 배출된다. 매통으로 한말을 벗기는데 10여분이 걸리고, 하루 4-5가마의 벼를 매조미

쌀로 만들 수 있다.

 매통은 보통 100년 이상 된 소나무로 만들고 무게는 30㎏ 내외이다. 수명은 최대 20여 년 정도인

데, 처음에는 손잡이가 팔꿈치 높이까지 오도록 매통을 크게 만들지만 사용함에 따라 요철이 닳게 

되면 다시 깎아야 하므로 점점 키가 줄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다. 

3. 그림을 통해 본 다양한 매통

 

 <그림 2>는 조선시대 후기 경직도의 일부로 털어낸 벼를 매통에 넣어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

다. 가로로 긴 막대를 3명의 매갈이꾼이 잡고 있고, 1명은 매통에 벼를 넣고 있다. 껍질이 벗겨

진 벼들은 매통 아래 도래방석2)이나 멍석3)을 깔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매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1>의 매통과는 손잡이 부분이 다르다. <그림 2>에서 

확인되는 매통은 3명의 사람이 가로로 긴 막대를 잡고 매통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벼의 껍질

을 벗기는 반면, <그림 1>의 매통은 양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마찰력

으로 벼의 껍질을 벗긴다. 즉, 전자는 회전식으로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후자는 반회전식으

로 한국에만 있는 매통방식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매통은 주로 손잡이가 달리기 보다

는 <그림 3>과 같이 줄을 연결하여 위짝을 돌린다.4)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경직도에서는 매통질을 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일반적으

로 행해진 농사기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5) 

1) 벼를 매통에 갈아서 왕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아니한 쌀. 즉 현미상태이다. 
2) 보통 맷돌질 등을 할 때 바닥에 까는 둥근 방석이다. 적은 양의 나물 등을 말리기도 하고 곡식 등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운두를 만들었다. 
3) 도래방석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널어 말리거나 여러 사람이 앉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4) 法政大學出版局, 1978, 「臼(うす)」, 『ものと人間の文化史』 25
5) 정연학, 2009, 「조선후기 경직도를 통해 본 생업기술」 『생활문물연구』 25,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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